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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문 분석▣

더러는

옥토 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 이고저( )沃土 《 》 소망의 어조( ) .…… 기독교적 발상 부활 재생의 소망( . · )

눈물 의 은유( : ‘ ’ , , )《》 ① ② ③

연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자 하는 소망1 :▶

흠도 티도,《

금가지 않은 온전하고 순결한 존재로써의 눈물 비유( )

나의 전체》는 오직 이뿐!

연 절대적으로 순수한 존재로서의 눈물2 :▶

더욱 값진 것으로《

드리라 드리라 의 높임법 사용으로 경건한 분위기 조성(‘ ’ ) 하올 제,

나의 가장 나아종 나아종 시적 허용 화자의 태도 효과적으로 나타냄(‘ ’- . ) 지니인 것》도 오직 이뿐!

연 가장 값지고 고귀한 존재로서의 눈물3~4 :▶

아름다운 나무의 꽃 웃음 눈물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기쁨( / , )≒ ↔ 이 시듦을 보시고

열매 꽃 웃음 영구적이고 본질적 삶의 결실( / , )≒ ↔ 를 맺게 하신 당신은

나의 웃음을 만드신 우에

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 주시다. 웃음 눈물 눈물을 신이 주신 은총으로 인식 슬픔을 종교적으로(‘ ’ ‘ ’: .↔

승화하고자 하는 화자의 태도 순결하고 순수한 삶 추구. )

연 영원하고 본질적인 존재로서의 눈물5~6 :▶

- 김현승 눈물,「 」

핵심 정리▣

갈래 자유시 서정시: ,■

성격 종교적 철학적 상징적: , ,■

심상 묘사 비유 상징: , ,■

어조 경건한 경어체와 소망:■

제재 눈물:■

주제■

인간의 가장 순수하고 진실한 영혼의 기원 순결한 삶의 추구* ( )

눈물의 순수함에 대한 인식과 슬픔의 극복*

심화된 생명의 순결성*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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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저작권법 에 따라 보호됩니다, .「 」 「 」

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과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, .



자기주도형 수능고난도비문학 대비 학습콘텐츠 독학수능국어‘ ’

학습자료의 모든 것 분석변형문제 나무아카데미, EBS ·

www.namuacademy.com

- 2 -

슬픔의 종교적 승화*

눈물의 순수성과 고귀성 순결한 삶의 추구* ( )

특징■

경어체로 경건한 신앙심을 표현*

아들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상징적으로 표현*

구성■

제 연 작지만 순수한 생명의 소망* 1 :

제 연 나의 전체로서의 이것 눈물* 2 : ( )

제 연 가장 값진 이것 눈물* 3 4 : ( )∼

제 연 절대자의 존재와 그 섭리* 5 :

이해와 감상▣

김현승은 사랑하던 어린 아들을 잃고서 그 지극한 슬픔을 기독교의 신앙으로 견디어 내면서 이 시를

썼다고 한다 시인은 슬픔과 눈물을 피하기보다 겸손하게 받아들이고자 한다 그는 눈물이 오직 사람에. .

게만 주어지는 신의 은총이라고 여김으로써 그 고통을 넘어서는 종교적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다.

절대자 앞에서 경건하고자 할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람이 지닌 욕망과 기쁨 따위가 결국은 일

시적인 것임을 깨닫는 일이다 그러면 이들을 모두 버리고도 남는 것은 무엇인가. ?

김현승은 슬픔 곧 눈물이라고 답한다 사람은 자신의 인간적 한계와 고통을 맛보는 순간에 가장 순수, .

하고 진실하여진다는 것이다 눈물은 첫째 연이 노래하듯이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며 가장 진실. ,

한 순간에 있어서의 사람이 가진 것의 전부이다 우리가 신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갚지고.

확실한 것도 눈물이다.

이와 같은 생각의 흐름을 통해 김현승은 눈물이 피해야 할 것이기보다는 신이 사람에게 내려 준 가장

소중한 것이라고 보는 경지에 도달한다 그것은 마치 나무의 꽃이 시든 뒤에 열매가 열리도록 한 신의.

섭리와도 같다 웃음이 잠시 피었다가 지는 삶의 꽃이라면 슬픔과 눈물은 그 열매에 해당된다고 그는.

노래한다 그리하여 그는 역설적으로 눈물이 오직 사람에게만 주어진 신의 은총이라고 여김으로써 지극.

한 슬픔을 이겨내는 종교적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다.


